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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높였고 2050년에 이르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는 노인성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를 가

져올 것으로 예측된다(Lindmeier & Brunier, 2015). 암 경험자(cancer survivor)는 이전에는 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였으나, 최근 들어 암 진단 후 살아있는 모든 사람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Ligibel & Denlinger, 2013). 국내의 경우 암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보고 암 환

자나 상처를 입고 살아남은 ‘암 생존자’의 부정적 표현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지향하며 최근에는 ‘암 경

험자(cancer survivor)’의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신동욱, 선우성, 이정권, 2015). 국내에서는 현재 용어

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에 동의하여 ‘암 경험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암 경험자들은 진단 후 초기에 충격과 분노,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이종경, 이미순, 2003). 

이후,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적 항암 약물 요법 및 내분비계 치료(Senkus et al., 2015: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are Excellency (NICE), 2018)로 인해 높은 수준의 피로를 느끼고, 수술 부위

의 섬유화로 인해 관절의 가동범위가 축소되거나 피부 발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다(Senkus et 

al., 2015). 여성 암의 경우 여성호르몬 분비를 낮추는 치료과정에서 성욕 저하가 나타나거나(박지원, 

조남기, 2013), 급격한 체중의 변화(Vance, Mourtzakis, McCargar & Hanning, 2011), 독성 항암제로 

인한 운동신경계, 감각신경계 및 자율신경계의 장애와 다발성 신경병증이 발생한다(Mary Collins, 

Linda Abbott, Julie Aschenbrenner & Connie Hart, 2007: Postma et al., 2005). 지속되는 피로와 

무기력을 유발하고(Schneider, Dennehy & Carter, 2003: 변혜선, 김경덕, 2012; Burgess, Corn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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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Graham, Richards & Ramirez, 2005)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및 인지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Janelsins et al., 2017). 이와 같이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 부작용은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증가시켜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곽미경, 2010: 김혜영, 강정희, 송지은, 윤현조, 2013: Marino, 

Roché, Moatti, & PEGASE Group., 2008),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강박관념이 나타나기도 한다(임

정원, 양은주, 손세리, 이지선, 손지현, 2016).

이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과 부작용을 동반하는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사멸하는 

의료적 치료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체적 재활과 심리적 지원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무

용/동작치료(Dance/Movement Therapy: DMT)는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영역의 어

려움을 치료하거나,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감정을 확장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고(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 ADTA: 유럽 무용 동작 치료 협회, 2016), 전인적인 교육, 웰빙을 지향하

는 영적 영역의 치료적 역할을 한다(Adler, J., 1992). 그리고 화학 치료 및 수술과 같은 의료적 치료를 

보완 및 통합하는 의학으로의 개념을 갖는다(Rosenthal & Lisi, 2014).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용/동작은 움직임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근력을 높이며, 

신체적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한다(김정숙, 2018). 이러한 과정 안에서 여성성, 자

부심, 신체적 안녕을 경험한다(Molinaro et al., 1986: Crane-Okada et al., 2012: Pisu et al., 

2017). 몸은 움직이는 동안 긴장이 이완되고 신체 인식은 증진되며(Malicka et al., 2011), 엔도르핀을 

방출하여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주고(Lovatt, 2020),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을 촉진하여 신경 화학

적 편안함을 제공한다(Roller, 2015). 이는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Tarr, Launay, Cohen & Dunbar, 

2015), 안전한 환경 안에서 몸을 신뢰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Tannis, 

2018). 통제된 감정은 해소되고 자존감은 높아지며(Jola & Calmeiro, 2017) 왜곡된 부정적 개념에서 벗

어나 긍정적인 상호 관계가 확장된다(Tarr et al., 2015). 

 암 경험자들에게 성공적인 치료는 단순히 수명연장이 아닌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전문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암 경험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

해서 심리, 정서, 정신, 신체, 영적 영역의 치료적 기능을 갖는 무용/동작치료는 매우 유익한 치료 방법

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용/동작치료가 암 경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지

난 10년간 선행 연구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암 경험자를 위한 무용/동작치료 현장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암 경험자를 위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암 경험자를 위한 무용/동작치료의 연구 방법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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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문헌 선정 및 배제기준

본 연구는 암 경험자를 위한 무용/동작치료 연구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출판된 예

술심리치료 관련 동향 연구 방법(Bololia et al., 2022)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연구 

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관련 문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검색 대상의 문헌 출판 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간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외 연구 문헌을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국내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

서관,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r, DBpia 등의 검

색엔진을 활용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 예술치료 대표 학술지인 The Arts in Psychotherapy의 논문

이 포함된 Sciencedirect의 사이트와 Google Scholar, Proquest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 검

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무용/동작치료(dance/movement therapy)’와 ‘암(cancer)’을 조합하여 검

색하였으나 그 수가 너무 부족하여 검색어를 ‘무용(dance)’, ‘동작(movement)’을 추가로 검색 후 문

헌의 초록과 연구내용을 확인한 후에 최종문헌을 선정하였다. 자세한 문헌 검색기준 및 배제기준은 

<표 1>과 같다.

기간 2013년~2022년

구분 국내 문헌 국외 문헌

검색도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Google Scholar,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Dbpia

Google Scholar 
Sciencedirect

Proquest

검색단어
무용/동작치료
무용, 댄스, 암

dance/movement therapy
 dance, cancer

배제기준
무용/동작치료 개입이 없는 연구

프로그램이 무용/동작치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 방법이 미기재된 연구, 비 등재 저널인 경우

<표 1> 문헌 검색 기준

2. 자료추출 과정 및 논문목록

1차 검색 절차를 거쳐 12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2차 중복자료 및 논문 제목 을 확인한 후 81편을 

제외하고 46편이 남았다. 2차 자료검색에서 발견된 46편의 보고서 중 20편은 중재 개입연구가 아니어

서 제외되었고, 11편은 중재가 무용/동작치료 관련된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무용/동작치료의 성

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논문초록과 본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부적합

한 논문 31편을 제외하고 문헌 선정 기준과 배제기준을 재확인 후 마지막 3차 자료검색 결과 국내 0편, 

국외 15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검토를 위해 남은 연구는 총 15편이다. 자료선정의 과정에서 무용/

동작치료 전문가(Board Certified Dance/Movement Therapist: BC-DMT) 자격을 가진 연구자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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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정을 논의하며 진행하였다. 자료검색 및 최종 분석 결과는 <표 2>, 최종 연구 대상 논문목록은 

<표 3>에 정리하였다.

1차 자료검색 
총 127편 

2차 자료검색 
총 46편 

3차 자료검색 
총 15편 

국내 문헌 5편
해외 문헌 122편

중복 및 
타이틀
확인 후 

81편 제외

국내 문헌 5편
해외 문헌 41편

내용
부적합 

31편 제외

국내 문헌 0편
해외 문헌 15편

<표 2> 자료검색 및 최종 분석 결과

분류 연구자 (연도순) 연구 제목 학회지명

1
Ho & Fong 

(2013) 

Effects of dance/movement therapy on the 
psychological distress in breast cancer 

patients undergoing radiotherapy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2
Ho & Lo 
(2014)

Beneficial elements of dance/movement 
therapy for Chinese breast cancer

survivors undergoingor immediately following 
radiotherapy and push–pull
factors for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3
Leung & Ho 

(2014)

Reconnecting women with their breast cancer 
experiences by employing a movement based 

focus group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4
Szalai et al. 

(2015)

A clinical study to assess the efficacy of belly 
dancing as a tool for rehabilitation in female 

patients with malignancies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5
Ho et al. 
(2016)

Effects of a short-term dance movement 
therapy program on symptoms and stres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undergoing 
radiotherapy: a randomized, controlled, 

single-blind trial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6
Butler et al. 

(2016)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community 

dance for people with cance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7
Ho, Fong & 

Yip 
(2018)

Perceived stress moderates the effects of a 
randomized trial of dance movement therapy 
on diurnal cortisol slopes in breast cancer 

patients

Psychoneuroendocrinology

8
Cerulli et al. 

(2019)

Dancing with health: A new dance protoco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breast cancer 

survivors
Medicina dello Sport

9
Jenkins & 
Wakeling 
(2020)

‘You move as you feel and you feel as you 
move’: the practice and outcomes of a 

creative dance project for women living with 
or beyond cancer

Perspectives in Public 
Health

<표 3> 최종선정된 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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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지난 10년간 암 경험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동작치료 관련 연구들을 국내외 모두 

조사하였지만, 선정조건에 적합한 국내 연구물은 없었다. 최종 선정된 해외 연구물은 홍콩, 헝가리, 뉴

질랜드, 영국, 그리스, 독일,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선정된 연구의 기본 

정보, 중재, 효과 및 결과는 양적 연구 결과는 <표 4>, 질적 연구 결과는 <표 5>, 혼합 연구 결과는 <표 

6>에 정리하였다.

1. 기본 정보 결과

본 연구에서의 기본 정보는 프로그램 정보 및 참여자의 특성, 연구 방법에 따른 자료수집, 측정 및 분

석 방법으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물을 분석한 기본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경험자를 위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의 총 세션 시간은 7.5시간 ~ 9시간의 단기로 진행된 경우가 

5편이었고, 4개월 이내가 5편이고, 나머지 5편은 리허설 등 연습 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진행되었다. 

세션별 시간은 90분에서 3시간까지 다양했다. 장소는 지역 사회의 암 지원센터, 대학의 체육관 및 병원 

시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별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1편, 혼성이 1편, 여성이 13편이었다. 연령은 18

세 이상부터 90세까지 큰 제한이 없었다. 참여자 인원은 10명 이하가 2편, 11명 이상 20명 이하가 3편, 

21명 이상 60명 이하가 4편이었고, 5편은 100명 이상,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연구가 1편이었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8편, 질적 연구가 5편, 혼합 연구가 2편으로 양적 연구 방법이 가장 많았다. 

10
Karkou et al. 

(2021) 

Dancing with health: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improvements from a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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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연구는 설문지, 운동 기능 척도, 자기지각 척도와 타액 검사용 키트 등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분

석은 ANCOVA, Mplus 7, SPSS-25 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질적 연구는 설문지와 참여

자들의 토론 내용, 인터뷰, 작문, 비디오 영상과 같은 컨텐츠 그리고 치료사의 기록 등이 코딩 분석, 삼

각 검증 등의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 혼합 연구는 객관적 설문지, 치료사의 기록과 관찰기록, 반구

조화된 설문지, 대면 인터뷰 내용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양적 연구 분석 방법과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이 함께 사용되었다.

2.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결과

가. 양적 연구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는 사회과학에서 사회 현상의 체계적인 경험적 탐구를 하기 위해 

계산적,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 양적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 널리 쓰이며 특정한 연구 사례

들에 대한 정보로 가설을 만들고 가설들의 결과를 규명하는 데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척도의 값이나 

설문지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Bloomfield, 2019).

Ho and Fong(2013)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 선정된 68명이 총 9시

간의 중재 그룹으로 참여하였고, 대기자 통제 그룹은 70명이었으며 전체 참여자 수는 138명이었다. 설

문지,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와 병원 불안 및 우울증 척도가 사용되었고, 잠재 성장 곡선 분석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그룹 9시간 효과 = -1.36, 표준 오류 (SE) = 0.60, p / 

.05)하였지만, 불안(그룹 9시간 효과=-0.10, SE=0.39, p[.05) 및 우울증(그룹 9시간 효과=-0.46, 

SE=0.43, p[.05)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3년 뒤 진행된 Ho, Fong, 

Cheung, Yip and Luk(2016)는 연구목표를 무용/동작치료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경험자의 

증상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스트레칭, 이완 동작, 동작 게임 및 팔의 가동범위

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 리듬, 즉흥적인 무용 및 긍정적인 감정을 탐구하기 위한 요소를 안무에 적용하

였다. 총 세션 시간은 9시간, 각 세션당 참여 인원은 6-10명이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2월에 방

사선 치료(radiographic testing: RT)를 받는 유방암 경험자를 모집하였으며 무용/동작치료 중재 그룹

이 69명, 대기자 통제 그룹이 70명이었다. 전체 참여 인원은 139명이었으며, 각 그룹은 무작위 배정되

어 방사선 치료 시작 전 (pre-RT)의 설문지와 3주 프로그램 완료 후(end-RT)의 설문지를 Mplus 7 프

로그램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짧은 주기로 3주 이내의 개입 기간의 무용/동작치료는 방사선 

치료 중인 경험자에게 스트레스, 통증 중증도 및 통증 간섭에서의 악화를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불안, 우울증, 피로, 수면장애 및 삶의 질에 대해서는 유의한 개입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Ho, Fong and Yip(2018)는 무용/동작치료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경험자의 코르티솔 리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총 세션 시간 9시간, 전체 121명이 참여하였고, 무용/동작치

료 중재 그룹이 63명, 통제 그룹 58명이었다. 그룹 배정은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그룹별로 6명에서 10

명이 참여하였고, 유방암 방사선 표준치료를 받는 경험자의 코르티솔의 양의 측정하여 사전 자료와 4주 

후 후속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는 자체 보고서, 타액 검사용 ELIZA 키트 등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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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하였다. 코르티솔양의 기울기 값은 무용/동작치료에 참여한 중재 그룹(M=-7.14)이 통제 그

룹(M=-5.80)보다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르티졸의 분비량이 커지는 것으

로 보아 높은 수준의 고통을 가진 유방암 경험자에게 무용/동작치료가 개입 후 일주일간 코르티솔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무용/동작치료는 암 경험자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ardhan et al.(2022)는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무용/동작치료가 신체적,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효과

를 연구하였다. 인도의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는 참여자는 30세 이상 60세까지의 무작위 배정된 암 경

험자이며 프로그램은 주 5회씩 2주 동안 45분 세션으로 10회를 진행하였고 전체 세션 시간은 7.5시간

이었다. 세션은 5분 동안의 준비운동 단계에서는 환영하는 제스처와 호흡운동으로 서로를 소개하거나 

인사를 나눴고, 이후 30분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든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쿨 다운과 나눔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연구는 암 관련 피로(CRF)의 사전, 사후 개입 후 

BFI(Brief Fatigue Inventory)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방사선 치료(radiographic 

testing: RT)를 하는 동안 무용/동작치료가 스트레스, 통증 및 피로에 특정 수준(t= 2.62, p<0.001)까

지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회 세

션 후에 피로가 많이 감소했지만, 참가자들은 2일 후에 다시 피로를 호소하는 주관적인 상황이 많아 삶

의 질의 극적인 변화나 감정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da Silva Cruz et al.(2022)는 창조적인 댄스와 여성 암 경험자의 삶의 질과 통증 감각 및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개 그룹을 통해서 20주 동안 1시간씩 총 40시간의 세션을 

진행하였다. 연구는 비 약리학적 요법으로서의 창조적인 댄스(즉흥 연주 및 안무)를 촉진하고, 근육 강

도와 심장 호흡 능력에 맞춰 가벼운 움직임에서 중등도의 움직임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했다. 대상

은 브라질의 18세 이상 암 경험자 43명이었다. 무작위 배정방식을 통해 무용/동작치료 중재 그룹 19명, 

통제 그룹 2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방법 및 분석은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QoL(암 치료 일반

(FACT-G)의 기능평가), 통증 인식(시각 아날로그 척도 및 맥길 통증 설문지) 및 우울증(해밀턴 우울증 

등급 척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통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창조적인 댄스의 무용/동작치료 

중재를 통해서 통증 감각과 우울증의 척도 값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Szalai et al.(2015)는 헝가리의 18세 이상의 암 외래 경험자를 대상으로 무용/동작치료와 미술치료

를 교차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의 목표는 암 경험자에게 무용/동작치료와 미술치료의 개입이 삶의 질, 

사회적 지원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부다페

스트의 국립 종양학 연구소를 통해 모집된 참여자는 2008년부터 2009년의 1년간 90분씩 주 1회 무용/

동작치료 세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18세 이상 암 외래경험자로 무용/동작치료 그룹(RG)이 55명, 

표준 의료 치료만 받는 대조 그룹(CG)이 59명으로 임상 평가를 위해 총 114명이 참여하였다. 삶의 질

(HRQoL), 심리 사회적 지지(PSS) 및 삶의 만족도(OLS)를 알아보기 위해 EORTC QLQ-C30, 

F-SozU-K14 및 Campbell's OLS와 같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RG 및 CG에서 획득된 점수

는 기준선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제어되었고, 결과값은 SPSS version 20.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ANCOVA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밸리 댄스를 응용한 무용/동작치료가 개입된 여성 암 경험

자 그룹에서 삶의 질(HRQoL), 심리 사회적 지지(PSS) 및 삶의 만족도(OLS)가 모두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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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ulli et al.(2019)는 데이터 통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댄스/무용치료 프로그램이 유방암 경험자

의 체력 및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유럽연합의 참여자들은 로

마대학 “ForoItalico” 체육관에서 4개월간에 걸쳐 32개 세션의 볼룸댄스를 응용한 무용/동작치료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다. 매회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10~15분, 활동 60분, 쿨 다운 10~15분의 세 단계로 진

행되었고 유방암 경험자 14명이 참여하였다. 심폐기능(6분 걷기 테스트) 및 여러 기능 용량(악력 테스

트, 30s 앉기 – 투 - 스탠드, 견관절 기능테스트(Scratch Test))의 신체기능 측정 데이터와 삶의 질 및 

피로도(EORTC-QLQ C30 및 EORTC-QLQ FA12)의 설문지와 운동자각도(Borg Scale)가 분석되었다. 

그 결과 댄스/무용치료 프로그램은 유방암 경험자에게 심리적 웰빙 및 생리적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유방암 경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Karkou et al.(2021)은 댄스/무용치료 프로그램이 암 경험자의 신체의 건강, 암과 관련한 삶의 질, 

심리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신체 건강 데이터는 심장 기능과 관련되는 심

박수, 호흡 및 체온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체력과 관련하여 근력, 균형감,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웰빙과 관련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전체 참가자는 30세부터 65세까지의 유방암 경험자 54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네덜란드 15명, 이탈리아 14명, 리투아니아 11명, 불가리아 8명, 영국 6명이었다. 참가자들

은 대학 의료 센터, 비영리 여성 단체, 스포츠 제반 기관 및 대학 등 유럽연합에서 모집하였다. 참여자 

조건은 유방암 진단 후 3년 미만이었고, 참여 가능한 움직임의 능력이 있고, 신체 활동에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화학요법은 등록하기 최소 6주 전에 종료한 조건을 충족하는 암 경험자들이었다. 

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이가 되거나 예정된 수술, 화학 약물 요법, 방사 치료가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조건으로 적용되었다. 안무는 메렝게, 바차타, 차차, 살사, 룸바 및 탱고의 움직임 요소의 결

합으로 이뤄졌다. 강도는 움직이는 동안 심박수, 호흡 및 체온의 상승이 느껴지나 대화는 가능한 정도

(Woltmann et al., 2015)였다. 이 요소에 유럽무용동작치료협회(2018)가 강조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안전의 개념을 접목하였다. 진행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세션은 워밍업(10분), 댄

스 루틴 학습 및 공연(40분), 쿨 다운(10분)으로 구성하였다. 안무는 간단하고 표현력을 높여 갈 수 있으

며 다양한 팔 동작과 신체 움직임의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공간을 이용하고 리듬 속도와 역학적 에너

지를 증가시키는 음악을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는 수용적 움직임 단계로 앉아서 횡격

막을 올리는 복식호흡 등을 통해 공간에서의 신체를 인식하고, 음악을 기반으로 어깨의 활성화를 돕는 

동작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눈을 감도록 하였다. 2단계는 신체 활성화를 강화하고 

메렝게와 마차타의 기본단계를 조정하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촉진하였다. 이것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

고 순서에 집중하여 암기 능력을 높이고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함이었다. 3단계는 살사와 차

차로 진행되었으며 근육의 사용이 많아지고 상체 및 하체의 큰 움직임을 사용하였다. 더 큰 에너지의 방

출을 통해 신체의 긴장을 낮추고 감정방출을 연결하였다. 4단계에서는 룸바와 탱고의 복잡한 안무를 통

해 더욱 깊은 감정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하였다. 5단계는 이전 달에 배운 동작을 결합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안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거울이 없이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감 향상을 목표로 한 단계

였다. 각 프로그램은 10~18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었고, 전문 무용수 또는 무용/동작치료 자격을 갖춘 자

가 진행을 하였다.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되었다. 측정 데이터로는 인체측정(체중, 허리

둘레, 힙 둘레, 팔 둘레, 손목 둘레), 심폐기능(6분 걷기 테스트), 그 외(악력 테스트, 30초 앉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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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스크래치 테스트 및 플러턴 고급 밸런스 스케일)가 포함되었다. 암과 관련한 삶의 질 평가는 

EORTC-QLQ-C30 및 EORTC-QLQ FA12의 결과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는 무용/동작 프로그램

에 50% 이상 참여하였을 때 신체적 요소와 삶의 질의 측정 결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예상치 

않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서 10% 참여에 그쳤던 참여자들에게도 신체적 및 심리 사회적 

조치에 대한 결과가 “보통”과 “큼”까지 도출되었다. 체중과 고관절 둘레가 감소하였으나 허리둘레에 대

해서는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자는 호르몬 억제 치료의 복용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고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연성과 심장 호흡 적합성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나. 질적 연구 

질적 연구(정성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는 질적 데이터에서 얻은 자료의 내용 또는 의미를 검

토하는 연구 방법이다. 보통 인터뷰나 오디오, 글, 그림과 같은 수집된 자료를 시각 데이터로 변환한 후

에 내용을 분석한다. 코딩 데이터는 연구자들간의 성찰한 결과를 지지하고 데이터의 설명이나 해석을 

공동 구성하고 귀납적 성격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최근 NVivo, ATLAS.ti등의 정성적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사용되기도 한다(Bennett et al. 2019). 인간의 복잡하고 섬세한 경험에 대

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더 정교하고 심오한 접근과 해

석이 가능하여 사회 과학 영역에서 많이 사용 되어지는 연구 방법이다.

홍콩에서 진행된 Ho and Lo(2014)의 연구는 선택된 무용/동작과 중국 의학 개념인 경락과 관련된 

동작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유방암 경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재하였다. 이 연구는 무용/ 동작치료

가 유방암 경험자들의 삶의 질, 심리적, 사회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무용/동작치료는 지역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거나 최근에 완료한 유방암 경험자 105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9시간이 개입되었다. 이후 피드백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연구 결과는 무용/동작치료를 경험하는 동안 개인 공간을 탐색할 기회를 통해서 댄스 자세의 미적 

성격을 통해 상실했던 여성성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였다, 무용/동작치료를 통해 리

듬 감각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으며 관절과 신체의 소홀히 한 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치료 부작용이 감소하거나 치료 대처 면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심리 사회적으로 개선 및 정상적인 

삶의 재개에 이르기까지 심리, 사회적으로 유리한 변화가 포함되었다. Leung and Ho(2014)는 움직임 

기반의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방암 경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전체론적 

경험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유방암 치료 종료후의 여성들로 모집되었고 최종 20명이 네 개의 

다른 집중 그룹에 배정되었다. 포커스 그룹 토론 인터뷰 자료를 정성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을 경험이 이전보다 개인적인 건강, 타인과의 관계 및 

자기 보살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 주었다. 그리고 중국 유방암 경험자에게 비언어와 언어의 양쪽 사

용이 더욱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Jenkins and Wakeling(2020)는 암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창조적인 움직임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는 영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창조적인 

무용/동작치료가 분석개입되었다. 12개월간 최종 40명이 참여하였고 나이는 25세에서 90세였다. 자료

는 치료사의 기록, 설문 조사, 그룹 토론 기록, 번영 척도(Flourishing Scale)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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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동작치료는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스트레스와 불안, 신체 이미지, 웰빙(긍정적인 감정, 기

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Thiagarajan and Mokthar(2022)는 Zumba, 라인댄스, 스

트레칭 및 웃음 요가 등의 동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용/동작치료가 유방암 경험자들의 웰빙을 증진

하는데 어떻게 기능하는지 탐구하였다. 세션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주 3시간씩 진행되었고 각 

그룹은 26명에서 30명의 암 경험자들로 이루어진 캔디걸스라는 여성 암 경험자들로 구성되었다. 무용/

동작치료는 다양한 노래를 선택하고, 즉흥적인 움직임, 노래의 단어를 따라 추는 동작들로 구성되었고,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미러링의 동작들로 이루어졌다. 민족 지학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인

터뷰와 다양한 세션의 기록이 질적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무용/동작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팔의 통증

이 사라졌고, “나”, “당신”,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며 움직임을 통한 상호작용을 했고 점차 즉흥적인 수

행까지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아줌마가 아닌 “소녀”로 대해주는 것을 선호하였고, “젊고 섹

시하다”라고 느끼거나 춤이 자신을 젊고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느꼈다. 유방을 잃을지 모른다는 데에서 

여성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Taha et al., 2012)으로부터 극복해가도록 도왔다. 웃는 요가 활동을 통해

서 원을 구성하거나, 서로의 어깨를 잡는 등의 동작을 함께 하면서 “행복해”, “건강한 세포에 감사해”, 
“당신을 축복합니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발산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Butler, Snook and Buck(2016)의 연구는 30세부터 82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남녀와 암 경험자와 관련성이 큰 사람들을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7명으로 시작

하였지만, 중도에 3명이 사망하여 최종 8명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의 성격으로 진

행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은 10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고 10주간 3가지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 연

구의 목표는 암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댄스가 심리, 사회적 영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구

하는 것이었다. 참여자의 인터뷰, 작문, 비디오 영상을 코딩 분석, 삼각 검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

였다. 커뮤니티 댄스(무용/동작치료)의 경험은 암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다. 공연에서 진정으로 청중과 감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긍정적인 힘을 구현하게 되

었다고 하였다. 

다. 혼합 연구

혼합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사용하는 연구 방법으로 연구에 있어서 강점을 강화

하고, 질적 연구의 객관적인 문제분석의 어려움과 선행연구의 부족에 따른 변인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양적 연구의 제한점 등 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Craswell, 2003). 

Karaferi et al.(2022)는 그리스 유방암 경험자의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고안된 무용/동작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무용/동작치료는 주 1회씩 12주간 총 12회 진행하였고, 준비운동 단계로 몸, 

호흡, 공간, 그룹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개입하였다. 본 움직임 단계로 희망의 주입, 감정의 보편성 및 

상호작용, 그룹의 요구에 부응하는 운동성, 활력을 향상, 신체 이미지 작업, 정서적 방출 및 외부화와 관

련된 움직임을 변화를 주면서 적용하였다. 총 참여 인원은 4명이었고 나이는 40세부터 74세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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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치료사의 기록 및 비디오 자기 관찰이 사용되었고,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SCL - 90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유방암 경험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무용/동작치료는 개

인에게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였고, 비언어로 시작하여 점차 언어로 감정을 방출할 수 있게 하였다. 

강력한 불안과 우울의 감정은 무용/동작 치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두려움은 감소하게 되

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집단의 응집력이 촉진되고, 정서적 지원, 비디오를 통한 집단의 검토는 비언어

적인 신호 및 증상을 이해하거나 외부로 반영해 갈 수 있게 하였다. 

Weis, Troitzsch and Dresch(2022)는 무용/동작치료 댄스극장공연이 남성 암 경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독일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 1회 3시간

씩 리허설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공연을 하였다. 참여자는 암에 의

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남성 16명이고 암에 직접 영향을 받은 참여자가 10명, 간접 영향

을 받은 참여자가 6명이었다. 암 종별로는 전립선암 4명, 뇌종양 2명, 기타 종양 4명, 간접적 남성 6명

이었다. 연구는 설문지와 반구조화된 대면 인터뷰의 자료가 정량적 프로그램 (ANOVA)과 정성적 데이

터 분석 프로그램(MAXQDA)으로 분석되었다. 양적 연구의 결과로 암에 직접 영향을 받은 참여자는 삶

의 질 측면에서 통증 수준이 향상되었고, 전체 그룹은 불안값이 개선되었다. 간접 영향을 받은 참여자는 

암 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삶과 개념 인식이 사라졌다. 질적 연구 방법의 결과는 남성성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수용과 허용에 관한 장벽을 무너뜨렸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움직임과 감정의 표현이 확

장되어 가면서 병을 대처하는 자신의 감정을 승인하고 표현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으며, 마음 챙김과 휴

식의 방법을 학습하거나, 자기 연민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다. 공연 전 리허설 기간의 경험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였고, 공개 공연을 하는 동안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의 행동 패턴이 반영되었다. 참여자들

은 무용/동작치료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참여자들간에 상호 작용을 통해서 긍정적 유대감을 

갖도록 해 주었으며, 암 경험에 대해 숨기고 싶었던 마음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해 주었다고 

하였다. 공연을 통해서 암과 죽음의 주제를 다루는 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긍

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절망이라는 개념은 소망의 개념으로 옮겨갔다. 자신감을 얻고 긍

정적으로 사회와 연결, 확대해 갈 수 있다고 느꼈다.

전체 연구물들의 양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무용/동작치료는 암 경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

이 되었다. Szalai et al.(2015), Cerulli et al.(2019), Karkou et al.(2021), da Silva Cruz et al. 

(2022)는 공통적으로 신체적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이 개선되고 통증과 우울증을 낮추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Ho and Fong(2013), Ho et 

al.(2016), Ho, Fong and Yip(2018) 그리고 Vardh an et al.(2022)의 연구는 우울과 불안, 수면 장애

와 관련하여 삶의 질에 있어서는 유의한 값을 얻지 못했다. 

질적 연구들을 통해서 무용/동작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암 경험자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

었다.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타인들과의 관계가 확장되었으며 공감을 통

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다(Ho & Lo, 2013; Leung & Ho, 2014). 자기 연민과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게 되고 건강한 사회로의 회귀가 가능했다(Butler et al. 2016). 피로가 개선되거나 스트레스

와 불안이 해소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 어려움을 극복(Jenkins & Wakeling, 2020)하여 앞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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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안녕

을 찾았다(Weis et al., 2022; Butler et al., 2016).

I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무용/동작치료가 암 경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지난 10년간 선행 연구들

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무용/동작치료는 신체적으로 암 경험자들에게 재활 치료적 효과가 있고

(Thiagarajan & Mokthar, 2022), 유방암 경험자들에게는 유연성 향상, 심폐기능 개선(Cerulli et al., 

2019; Karkou et al., 2021), 악력 및 하지 근력을 향상시켰다(Cerulli et al., 2019; da Silva Cruz et 

al., 2022). 이 결과들은 유산소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심폐기능이 향상되어 근육 피로의 지연, 각 신

체기능의 개선 및 신체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Arnett, Laity, Agrawal & Cress, 2008)과 관련된다. 

무용/동작치료는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암 경험자들에게 스트레스와 더불어 통증, 피로의 개선을 가

져왔고(Ho & Fong, 2013: Cerulli et al., 2019: Vardhan et al., 2022: da Silva Cruz et al., 2022, 

Weis et al., 2022) 유방암 경험자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었으며(Cerulli et al., 2019), 불안과 우울에 

도움이 되었다(Ho & Fong, 2013: Jenkins & Wakeling, 2020: Weis et al., 2022). 개인의 탐색 과정

에서 상실되었던 미적 인식이 상승하였고(Ho & Lo, 2013), 자기 연민(self-compassion), 자기 보살핌

(self-care)이 상승하여 개인의 심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Leung & Ho, 2014: 

Butler et al., 2016). 비언어에서 언어로의 확장 과정은 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개념에서 벗어나

는 데 도움이 되었고(Butler et al., 2016: Karaferi et al., 2022: Weis et al., 2022) 마음 챙김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공연 동안 삶에 대한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Leung & Ho, 2014: Weis et al., 2022). 

대다수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나 총 세션 시간이 9시간 이하이고 방사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Ho et al.(2013, 2016, 2018)과 Vardh an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수면 개선, 삶의 질에 있어서는 유의한 값을 얻지 못했다. 무용/동작치료는 사회적인 면에서 참여

자들 간 상호관계성의 확장을 가져왔다. 나아가 움직임과 공연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

을 되찾고, 자기 통제력을 높였다(Ho & Lo, 2013: Butler et al., 2016: Karaferi et al., 2022).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심리, 정서적 영역으로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코르티솔 수치 측정치와 설문지에 

의한 양적, 질적 연구 결과 모두에서 개선이 되었다. 불안, 두려움, 우울은 9시간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9시간 이하의 양적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들로 볼 때 불안과 

우울의 개선에 있어서는 무용/동작치료의 세션 시간과 관련성이 있으며 세션 시간이 9시간 이하의 경우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무용/동작치료는 암 경험자에게 스트레스에 있어서 효과적이었으며, 

불안과 우울 개선에 관련해서는 세션 시간에 관한 추후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그리고 삶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인 웰빙과 관련한 결과는 인도에서 진행한 Vardhan et al. 

(202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향상되거나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긍정

적인 변화, 자부심, 자기효능감이 상승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거나 응집력이 발생

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Thiagarajan and Mokthar(2022)는 “나”, “당신”, “사랑”, “행복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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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 “축복해”의 표현과 “소녀”로 대해주는 것을 선호하고, “젊고 섹시하다”라고 느끼거나 춤이 자신을 

젊고 아름답게 느끼도록 했다는 암 경험자의 직접적인 표현을 인용했다. 무용/동작치료를 통해서 상실

감을 극복하고 자신 안에서 긍정적인 내면의 힘을 강화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인 영향 및 변화와 관련해서는 심장 호흡 적합성, 유연성 등을 측정하는 신체 기능검사와 피로, 

수면장애, 운동 자각도, 통증의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피로와 수면장애는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으

나 신체 기능검사와 운동 자각도, 통증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양한 부작용과 

섬유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와 불편을 겪게 되는 암 경험자들에게 무용/동작치료는 매우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용/동작치료는 외상으로부터 발생한 부정적인 증상을 줄이고 긍정적인 힘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왔다(유미희, 2016). 자발적이고 리듬이 있는 즉흥 움직임은 긴장

을 풀어주거나 자유로운 감정표현을 가능하게 한다(Bradt, Shim & Goodill, 2015). 무용/동작치료를 

경험하는 동안 잠재적인 삶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세션과 현실의 은유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일상과 

연결되는 삶의 질을 개선해 갈 수 있다(Kolden et al., 2002). 이를 통해 무용/동작치료가 신체, 심리, 

정신,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갖는 암 경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치료적 가치

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다양한 암종과 치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질병을 마주함에 있어서 국가마다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되는

데 국내의 연구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암 경험자

들이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과 암 경험자임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문화 등은 추후 연구에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암 전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암 경험자에게 있어서 무

용/동작치료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혼합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가 암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내담자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사, 연구자, 암 경험자

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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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Dance/Movement Therapy for Cancer Survivors

Lee, Jung Gui* · Ko, Kyung Soon**
Doctoral Student, Jeonju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dance/movement therapy(DMT) for 
cancer survivors in the last 10 years. After reviewing 127 research articles, the researchers identified a 
total of 15 studies at m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5), and mixed research methods (2). Participants ranged in 
age from 20 to 90 years old and the duration of total DMT session varied from a single 9 hour session 
to 2 years. The gender distribution in the research was female(13), male(1) and male and female(1). 
Treatment goals were mainly stress management, anxiety and fatigue reduction, pain management,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increases energy. DMT was usually offered in group therapy 
formats to facilitate social support.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cancer survivors recover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return to healthy daily lives.

Keywords: Cancer(암), Dance/movement Therapy(무용/동작치료), Analysis(분석), Intervention(개입), Research 
Trend(연구동향)




